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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입법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와 
정부 간 협력 방안 모색에 나섭니다

- 법제처, ‘2024년 입법 세미나’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29일(금), 글래드여의도(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에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 협력을 통한 의원입법 지원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

하기 위하여 ‘2024년도 입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회사무처 법제실 소속 공무원과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 소속 의원입법 담당자 및 한국법제연구원 소속 전문가 등 총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ㆍ정부 부처 및 입법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의원입법 지원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심층적 논의를 진행하고, 

참석자들 상호 간 교류를 통해 의원입법 관련 제도와 절차의 개선 방안, 

국회와 정부 간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기획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 ‘의원입법 지원제도 정착에 따른 국회와 정부 간 협력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방극봉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의원입법 

지원제도의 운영 현황을 소개한 뒤, 입법과정에서 필요한 국회와 정부 간 

협력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방극봉 교수의 발제 이후 국회사무처 

권순진 법제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우영 교수(입법연구센터 센터장),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영 연구위원, 여성가족부 이재웅 인권침해방지과장이 

토론에 참여하여 논의에 열기를 더했다.

  윤강욱 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은 “의원입법의 비중과 중요성이 커진 요즘, 

입법과정에서의 국회와 정부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라면서, “앞으로 입법권을 가진 국회와 법률의 최종 

집행책임자인 정부가 서로 협력하여 현실성 있고, 실행력 높은 법률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법제조정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김은영 (044-200-6802)

법제조정총괄법제관 담당자 사무관 최진규 (044-200-6805)


